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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인용: 106절 이상 
‚JX로 구약 다시 읽기‛ 



바울의 구약 다시 읽기 



롬11:32-36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 



4 사건들 4 족장들 

아브라함 언약 =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22:18) 

아브라함 언약 = 이방인을 위한 복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갈 3:8) 

창세기, 인류 보편사?  창세기 



A.D. 70 

예루살렘의 멸망 

T.P.(전환점) #1 



예루살렘의 멸망 (A.D. 70) 



기독교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은 무엇인가?  초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 

<예루살렘 교회의 독특성>  by 정훈택 (2008) 

 

#1. [사역자] 열 두 사도의 독특성!   

  - cf. 성경: 사도직의 계승 언급 없다!   

#2. [유일성]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이며 전체 교회였다.  

  - 이후 스데반의 순교로 교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자(子)교회들이 세워짐 

#3. [기능]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모든 지역교회의 모(母)교회였다.   

 -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기능의 성취/완수 

정훈택‚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이며 모범적인 교회인가?‛[2008], 169-73 



디다케 
Didache 
A.D. 100년경? 



십계명 

주기도문 







A.D. 313 

로마의 기독교 공인 

T.P.(전환점) #2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 터툴리안 Apologeticus,  Chap. 50 (c.197) 





초대 교회: 박해 받은 이유? 



이그나티우스 
(d. c.98-117) 

& 폴리갑 
(d.155 or 156) 





폴리갑  
순교사화 

순교일: AD. 155년경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는가?  



페르페투아  
순교사화 

순교일:  
AD. 203년 3월 7일 

(R.E.황제: Severus) 



초대교회의 10대 박해 주기 

          
 

 64---100-----250-60----303-13--380 



페르페투아 순교사화 
순교일: AD. 203년 3월 7일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고위 귀족 가문의 딸로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살다가 202년 기독교인이란 죄목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3월 7일 
원형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과 검투사의 칼날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 품 안에 젖먹이 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찾아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간곡히 애원하며 부탁했습니다. 어떤 날은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기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꽃병‛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으로 불릴 수 밖에 없답니다!‛ 
페르페투아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위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록 사람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사탄은 젊은 여인들을 위해 미친 암소를 준비했다. 이는 이례적인 동물이었는데 그들의 
성별에 맞추어 모욕을 주기 위해 암소가 선택된 것이었다. 그들은 벌거벗겨졌으며 그물을 
씌워진 채 격투장에 나왔다. 군중들도 그들 중 한 명은 젊은 귀부인이요, 한 명은 가슴에서 
젖이 떨어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다. 
결국 그들은 다시 들여보내져서 벨트 없는 옷을 걸친 채 다시 끌려 나왔다. 먼저 그 암소가 
페르페투아를 받았고 그녀는 등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가렸다. 그녀는 고통보다도 정숙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음에 그녀는 풀어진 머리를 메기 위해 땅에 떨어진 핀을 집어 들었다. 순교자가 자신의 
승리를 애통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죽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났다. 펠리키타스가 땅에 내동댕이 쳐진 것을 보고 그녀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둘이 함께 섰다. 하지만 군중들의 잔인성이 그 때 가라앉았으므로 그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여보내졌다. 거기서 페르페투아는 루스티쿠스라고 하는 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당시 
예비신자였고 페르페투아와 가까이 있었다. 거기서 페르페투아는 마치 잠에서 일어나듯 
깨어 (그녀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무아경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그녀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놀라게 "우리가 언제 그 암소에게 던져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몸과 옷에 상처를 볼 때까지는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동생을 불러 동생과 그 예비신자에게 말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수난으로 나약해지지 말라." 



페르페투아 순교사화 
순교일: AD. 203년 3월 7일 

하지만 군중들은 그들의 몸을 칼로 베는 것을 목도하기 
위해 그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교자들은 일어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었고 평화의 입맞춤의 
예식으로 그들의 순교를 인 쳤다. 다른 이들은 모두 
조용한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칼을 받았는데, 특히 
계단을 처음 올라가서 첫 번째로 처형당한 사투루스는 
더욱 그러했다. 다음은 페르페투아의 차례였다. 그녀의 
경우 아직 고통의 맛을 더 보아야 했는지 칼날이 그만 
뼈 사이를 빗맞았을 때 페르페투아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녀는 아직 초보였던 검투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제대로 찌르도록 
도왔다. 아마도 너무나도 고귀한 그녀이기에 (더러운 
영에 의함이 아니라) 오직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리라. 



2세기 기독교 변증가들과 주요 작품 

 

 

 

 

- Apology of Quadratus (콰드라투스의 변증서) 
- Apology of Aristides (아리스티데스의 변증서) 
- Letter to Diognetus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 Apology & Dialogue of Justin  
                            (저스틴의 변증서와 대화록) 
- Tatian’s  Discourse to the Greeks                                            
                        (타티안의 희랍인을 위한 강화) 
- Plea of Athenagoras (아테나고라스의 진정서) 
- Theophilus’Discourse to Autolycus 
             (테오빌루스의 아우토리쿠스에게 보낸 강화) 
 

 
 
      
 
 
  

박해와 기독교 변증 

 

‚이교세계는 기독교인에 대해 무신론, 근친상간, 인육식, 반정부 

등등의 낙인을 찍어 공격을 가했는데 이에 대해 변증가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 도덕적 순결, 규모있는 예전, 충실한 시민상 

등을 제시하며 기독교의 정당성과 탁월성을 주장했다.‛ 

 
김명혁, 『초대교회의 형성』 (서울: 성광, 2000), 87. 



밀라노 칙령 A.D. 313 
 

전부터 우리(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지 령-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A.D 313년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16:16) cf. 요20:28 

초대교회의 신앙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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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티케스 



 A. 정경 (Canon) 

  
 B. 신조 (Creed) 
  
  
 C. 감독제 (Episcopacy)  

 
  

 

  
- 기독교의 경전: 정체성   
- 이단, 유대주의, 헬라주의의 도전 극복  Cf. 말시온 정경 (144) 

  
 

-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 
 
 
      
- 사도적 전통 vs. 영지주의 secret knowledge  
 

 
  

초대교회의 과제: 기독교회의 정체성 



중세교회의 수도원 운동 
(The Medieval Church & Prayer) 

  수도원 운동  

수도원 제도의 등장은 대위임령 이후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제도적 사건이었다. 콘스탄틴과 종교개혁 사이 천 년동안 복

음의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진정한 사상에 도달한 교회의 거의 

모든 일들은 수도원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나 수도사들의 삶에 의해 

영감 받은 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  

Mark Noll 

 

      



  역사적 배경: 제국교회 & 수도원 운동  

밀라노 칙령 A.D. 313 
 
전부터 우리(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칙 령-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
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
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
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
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
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
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A.D  313년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표 

 

      N
ew

 C
h

al
le

n
ge

 
  박해 에서 지배로! 

  순교에서 안정으로! 

  다양성에서 획일화로! 



  역사적 배경: 제국교회 &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의 시작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참 신자가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세상 권력에 야합
하고, 사치와 허식이 교회 안에 가득하며, 사회 전체가 좁은 문을 넓은 길로 

만들고 있을 때 신자는 그 시대의 엄청난 유혹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으며 궁극적인 순교의 증

언이 불가능할 때, 신자들은 어떻게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겠는가? 신자들은 어떻게 사회가 제공하는 명

예의 유혹에 빠진 동료들을 사탄의 마수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수도생활에서 해답을 찾았다. 즉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인간 사

회에서 벗어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육체와 정욕을 절제하는 생활이었다. 
그리하여 큰 도시들의 교회들이 수천 명의 세례준비자들에 의해 에워싸여 

있을 때, 또 다른 수천 명은 고독 속에서 복을 찾으러 진정한 탈출을 이루었
다. 

곤잘레스, 『초대교회사』(2012), 232-33. 

 

      



A. 수도원 운동: 말씀과 기도 운동 

1. 중세 수도원 운동의 계보 

 #1. 안토니 Anthony (c.270) - 이집트 사막 수도사   cf.  아타나시우스  

 #2. 파코미우스 Pachomius (c.320) - a. 이집트 첫 집단 수도원   b. 수도회칙 지침 활용 

 #3. 대 바실리우스 Basil of Caesarea (c.370) - 370년경 카파도기아 수도원 수도회칙 작성   

     오늘날 정교회 수도원생활의 기본 지침 

 #4. 아타나시우스 (4세기) - 수도원제도 강조 

 #5. 투르의 마르탱 Martin of Tours (d.360) - 프랑스에 첫 수도원 세우고, 북유럽에  선교.  

 #6. 요한 카시아누스 John Cassian (5세기초) - 프랑스 남부. 동방 수도원의 전통을  소개. 

 #7.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Benedict of Nursia (c.480-547) – 수도원 운동에 가장 큰 영향 

  a. 몬테  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움 

  b.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서 – 중세 수도원 운동의 교과서적 지위를 차지함 



베네딕트  
The Rule 

A.D. c.500 



2. 베네딕트의 규칙서 (Regula Sancti Benedicti c.500) 
 

1) 특징   
   #1. 광싞주의를 배격 
   #2. 영지주의, 가현설, 비건전한 금욕주의를 통제 
   #3. 주관주의로 치중하는 경향에 대해 성경이 핵심이라는 믿음을 고수함 
   #4. 종교적 경험과 노동, 연구, 식사, 수면 등의 현실적인 실재를 접목시킨 일 
 #5. 베네딕트의 3대 서약 “청빈, 순결, 복종” 
 
2) 성경 연구 
 #1. “간단히 말해 수도원 제도는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Mark Noll 
 #2. 성경 인용, 암송, 시편 연구  
 #3. 중세 수도원 - 성경 보존, 필사, 연구의 전통. 종교개혁에 큰 영향.  
 
3) 기도 생활 
 #1. 하루 일곱 번의 기도   (시 119:164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2. 성무일과(聖務日課, Divine Office): Opus Dei  (하나님의 일) 
 
4) 의의 
 #1. 수도원 생활의 이상을 제공한 일 – 수도원 갱싞 운동에 영향 
  - 10세기 클뤼니 / 11세기 시토  / 13세기 탁발 수도회 운동 
 #2. 크리스천의 삶의 중심에 기도를 위치시킴 





B. 신학의 발달 

1.  Lectio – Contemplatio – Questio  
 
1) 중세 신학의 태동 
 #1. 수도원 기도론의 기본 구조: “lectio-meditatio-quaestio” 
 #2. Questions 의 심화 – 구분의 방법론(Distinctions) 
     Ex.   피터 아벨라르 Aberlard(d.1142의 Sic et Non  

    피터 롬바르드 Lombard(d.1164)의 Sentences 

     
2) 중세 스콜라 신학의 발전 
 #1. 전통적인 “lectio-meditatio-quaestio”를 계승 
 #2. 새로운 요소: Disputatio 방법론의 정교한 발전 
  a. Status quaestionis (Statement of Problems) 
  b. Objections 
  c. 정통적/전통적 입장 진술/주장 
  d. Refutation 
      Ex. 토마스 아퀴나스 Aquinas(d.1274)의 Summa 

2.  Visio Dei  
 

아우구스티누스: “When a mind is filled with the beginning of that faith which works through love, it progresses by a good life 
even toward vision, in which holy and perfect hearts know that unspeakable beauty the full vision of which is the highest 

happiness. Beginning with faith and ending with vision. This is what the whole body of doctrine with vision” - Enchiridion 



의의: 중세교회 수도원 운동 

1. 의의 

 #1. 중세 수도원 운동: 말씀과 기도 연계성 

 #2. 기도: 신학과 교육 

 #3. 실천: Opus Dei & 매일의 기도 (시 119:164) 

2. 한계 

 #1. 공로주의, 고행주의, 성속이원론, 신비주의 

 #2. 예배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함 



헨리 수소 
The Exemplar 

A.D. 1361-63 





의의: 중세교회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 미사 중심의 예배를 말씀과 기도중심의 예배로 개혁! 

1. 의의 

 #1. 중세 수도원 운동: 말씀과 기도 연계성 

 #2. 기도: 신학과 교육 

 #3. 실천: Opus Dei & 매일의 기도 (시 119:164) 

2. 한계 

 #1. 공로주의, 고행주의, 성속이원론, 신비주의 

 #2. 예배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함 



A.D. 7-8세기 
이슬람의 팽창과 프랑크왕국 

T.P.(전환점) #3 



#3. 이슬람의 팽창과 신성로마제국 



[고대의 종말]  

피렌 테제: 게르만 침입 or 이슬람?  
[중세의 시작]  

피렌 테제: 모하메드와 샤를마뉴!  

L'Islam a rompu l'unité méditerranéenne que les invasions germaniques avaient 
laissé subsister. C'est là le fait plus essentiel qui se soit passé dans l'histoire 
européenne depuis les guerres puniques. C'est la fin de la tradition antique. C'est 
le commencement du Moyen Age. [...] Il est donc rigoureusement vrai de dire 
que, sans Mahomet, Charlemagne est inconcevable. 
 

이슬람은 게르만 침입에도 불구하고 존속했던 지중해의 
통일성을 파괴했다. 이것은 포에니 전쟁 이래 유럽사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은 고전 전통의 
종말이다. 이것은 중세의 개막이다. 따라서 마호메트가 
없는 샤를마뉴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랑크 왕국:  

중세 기독교 제국의 성립  



A.D. 1054 

대 분열 (동서교회) 

T.P.(전환점) #4 



동서교회의 대분열 (Great Schism, A.D.1054) 



Robert Sherman, King Priest and Prophet (2004) 



동서교회의 대분열 (Great Schism, A.D.1054) 

 

   대 분열 = R.C.의 독립? A.D.1453 동로마제국의 멸망 



= 로마 가톨릭교회? 

중세 교회 



 

아우구스티누스(354-430)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 



아우구스티누스 
Enchiridion 

A.D. 419-22 



A.  프롤로그 (Prologue) 
 - 하나님을 예배함: 믿음, 소망, 사랑 
 - 사랑(율법 Law), 믿음(신조 Creed), 소망(주기도문 Lord’s Prayer) 불가분리. 
 
B. 믿음 – 신조 (The Apostle’s Creed) 
  #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2.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3. 성령과 교회에 대한 믿음 
  #4. 믿음과 사죄 
  #5.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C. 소망  -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1. 마태복음 - 일곱 개의 간구 
  #2. 누가복음 – 다섯 개의 간구 
 
D. 사랑 – 율법 (The Law) 
  #1. 사랑의 우월성 
  #2. 겸손에 이르는 네 단계 
   - Before the Law  
   - Under the Law 
   - Under Grace 
   - In Full & Perfect Peace 
  #3. 십계명의 목적은 사랑이다 (마 22:40) 



[인용] 인류는 죄로 인해 매우 큰 비참함 속에 억눌렸다. 이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32)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이유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도는... 다음의 내용을 덧붙인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롬 10:14).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조(Creed)를 가진 이유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는 이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된다. “신앙은 믿고, 소망과 사랑은 

기도한다.” 물론 소망과 사랑은 믿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믿음 역시 기도한다. 이것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다. 

      “Prologue” in Enchiridion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 



A-신학전통: 구원론 

1. 은총론 
(The Doctrine of Grace) 



고백록 
Confession 
A.D. 397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아우구스티누스, 가면을 벗어 버리다! 

아우구스티누스 (d.430) 

어거스틴, 『고백록』Book 2, Chap.4 

어느 늦은 밤 나를 포함한 한 떼의 젊은 불량배들이 그 배나무를 
흔들어 거기 달려 있는 배를 모두 도둑질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들을 훔친 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기는커녕 
그 모든 배들을 돼지우리에 던져 버렸습니다. 단지 몇 개만 맛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를 더욱 더 기쁘게 했던 
이유는 그 일이 바로 금지된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Book 2, Chap.4 

어느 늦은 밤 나를 포함한 한 떼의 젊은 불량배들이 그 배나무를 
흔들어 거기 달려 있는 배를 모두 도둑질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들을 훔친 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기는커녕 
그 모든 배들을 돼지우리에 던져 버렸습니다. 단지 몇 개만 맛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를 더욱 더 기쁘게 했던 
이유는 그 일이 바로 금지된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Ecce cor meum, deus, ecce cor 
meum quod miseratus es in imo 
abyssi. Dicat tibi nunc ecce 
cor meum..   - 어거스틴의 『고백록』2.4.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다윗의 회개: 새 마음의 발견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하였나이다.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행위 

행위 

존재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2. 견인의 은혜 
(The Doctrine of Perseverance) 



제3권  <아우구스티누스는 칼뱅을 지지한다> 
#1.  인간의 의지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분의 의에 순종할  수도 없다.  

#2.  하나님은  신자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만드신다. 

#3.  인간의 의지는 자기의 자유를 통해서 은총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은총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 

#4. 우리가 의지를 행사할 때 의지를 행사하는 자는 분명히 우리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에     

      의지를 행사하도록 만드는 분은 그분이다. 우리가 행동할 때 행동하는 자는 분명히 우리다. 그러나           

      의지에 충분히  효과적인 능력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자는 그분이다. 

#5. [견인의 은혜]  믿음은 시작에서나 완성에서나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지

속적으로 견디게 해주는 은총이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밀스럽고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현
명한 그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진다. 

#6. [성화의 은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시작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론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칼뱅, 『피기우스 논박』(1543)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3. 율법과 복음 
(The Law & The Gospel) 



*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영과 문자, c.412) 

  [고후3:6]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1. 율법과 복음 
 -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가 믿음에 의         
       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도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이지만,            
          실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2. ‚율법의 행위‛에 대한 해석  Cf. 믿음의 의와 대비 
 -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외적인 할례나 안식일 준수를 의미한다 
 고 보았다. 반면, 어거스틴은 이것을 도덕적 명령체계 (율법)로 
 파악했다. 
   

    
 
 
 

 

아우구스티누스: 율법과 복음 



*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영과 문자, c.412) 

 

  #3. 하나님의 의 

 - ‚하나님의 의‛.. 이것에 의해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 입게 하시는 의이다.‛(15) 

   

   #4. 율법과 은혜 

 - ‚행위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문자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우리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 율법과 복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 



아우구스티누스 작품의 세 그룹 - ‚저술시기를 고려할 것‛ 
by 칼빈 Responsio contra Pighium de libero arbitrio (1543) 

 
 

첫째 그룹 : 펠라기우스 이단들이 발흥하기 이전에 저술한 것들 
 
AD 388/395  [자유선택]  - Contra 마니교 
AD 392/393  [두 영혼]  - Contra 마니교 
AD 389/391  [참 종교] 
AD 387/388  [영혼의 위대함] 
AD 397   [파우스트와 펠릭스 논박] 
 

둘째 그룹 : 펠라기우스 이단들과의 전투가 격렬했을 때 출판한 것들 
 
AD 413/415  [본성과 은총] 
AD 420/421 [펠라기우스주의자의 두 편지 논박] 
AD 412   [영과 문자]  On the Spirit and Letter  Cf. 세 번째 그룹으로도 분류! 
AD 418   [그리스도의 은총과 원죄] On the Grace of Christ & Original Sin 
 

셋째 그룹 : 논쟁의 열기가 사라지고 잠잠해졌을 때 저술한 것들  
 
AD 412   [공로와 죄 사함] 
AD 426/427  [은총과 자유선택] 
AD 412   [영과 문자] 
     
 [Calvin]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이 우리의 의지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신앙을 우리의 자유로운 통제 안에 두었다. [<- Pi 강조점]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예외적인 선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자유선택에 의해 나온 것은 아니며, 믿으려는 의지는 본성적인 선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된다고 증거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각성시키지 않은 채로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선택론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원칙: 신비를 보존 

하나님의 예지   Truth 
(Foreknowledge of God) 

사람의 자유선택   Truth 
(Human Free Choice) 

= 

= 

하나님의 예지   Truth 
(Foreknowledge of God) 

사람의 자유선택   Truth 
(Human Free Choice)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선택은 양립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능력 안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예지한다고 
하여, 우리의 의지 안에 어떤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지하는 분에게는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 받아서는 안된다. 즉 하나님의 
예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유선택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자유선택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신성모독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사를 예지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양자 모두를 수용한다. 
둘 모두를 믿음과 진실함으로 신앙고백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결코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현재 자유로우며, 미래에도 자유로울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413-427』조호연/김종흡(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6), bk.5. ch.10 [288.]  <- 오역수정! 



*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영과 문자, c.412) 

    ‚은혜는 선택의 자유를 폐하지 않고 도리어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의 자유를 폐하는가?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굳게 세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선택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선택 

1.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

1)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되시거나,
2)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거나 하지 않는다.  
또한 제 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은 제거되지 않고, 
다만 오히려 보장된다 
 
1) 엡1:11; 롬11:33; 히6:17; 롬9:15,18 2) 약1:13,17; 요일1:5 
3) 행2:23; 마17:12; 행4:27-28; 요19:11; 잠16:33 

God from all eternity, did, by the most 
wise and holy counsel of His own will, 

freely, and unchangeably ordain 
whatsoever comes to pass; yet so, as 

thereby neither is God the author of sin, 
nor is violence offered to the will of the 

creatures; nor is the liberty or 
contingency of second causes taken 

away, but rather established. 



개혁주의 예정론, & 인간의 자유의지 

[개혁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한다는 편견에 대하여] 
‚오히려 정반대로 칼뱅과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로움—특히 강제로부터—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인간의 타락 (죄성)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선택을 반대한 것이다.  이외의 세상만사에 

대해서 개혁주의 교리는 우유성(contingency)-특히 otherwise의 
차원-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Richard A. Muller (리처드 멀러)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 



A-신학전통: 교회론 

하나님 나라(신국론) 
(The Kingdom of God) 



문화변혁적 세계관 
(Reformed: Transforming Culture) 

개혁주의 전통: 영역 주권론 



육과 영 = Body & Soul? 





육과 영 = Body & Soul? 육과 영 = 통치의 개념! 





하나님 나라와 
세상나라  

(City of God vs. City of Man)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두 도성 (Two Cities)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사람의 도성 
(City of Man) 

 

 

•기초?  

하나님 사랑 
(The Love of God) 

 
영에 속한 사람 

•기초?  

자기 애 
(The Self-Love) 

 
육에 속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14.4 
 

‚나는 앞에서 서로 다르고 반대되는 두 도시가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살 
때에는 마귀와 같다. 
 
#2.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 때에는 자기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기독교회의 탄생 

Origen, Jerome, Clement, Chrysostom, Irenaeus, 
Tertullian, Cyril, Augustine, Justin Martyr etc.  / 
Socrates, Sozomen, Eusebius, Epiphanius etc. 



4 사건들 4 족장들 

아브라함 언약 =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22:18) 

아브라함 언약 = 이방인을 위한 복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갈 3:8) 

창세기, 인류 보편사? 1. 창세기 



‚해방‛ 2. 출애굽기 

        이스라엘 = 언약 공동체 (Not 혈연공동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육십만 가량이요       
수 많은 잡족 (many other people / a mixed multitude) 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출 12:37-38) 



요나 & 나훔 

예
레

미
야

,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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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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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앗시리아 

바
빌
로
니
아

 페
르
시
아

 

이방나라들 

3. 선지서 

이스라엘의 죄? = 이방 구원의 실패!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이사야 26:18-19) 



요나 & 나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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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시리아 

이방나라들 

이방나라들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이사야 49:6; 60:3) 

3. 선지서 

말라기의 예언: 이방나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말1:11) 



4. 세례요한 

세례요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눅3:4-6) 

세례요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눅3:4-6) 



성전 청결 내 집은 만민(all nations)이 기도
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 56:7)  

5. JX의 천국운동 



예루살렘: 옛 성전 Eyes on Me (주목)!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2:19) 예수님의 새 성전, 그 설계도? 

- 내벽철폐! - 

예수님은 우리의 평
화가 되시는 분이십
니다. 그분은 유대인
과 이방인을 갈라 
놓은 담을 헐어서 둘
이 하나가 되게 하
셨습니다. (엡2:14) 



6. 오순절 사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좋은 소식!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행 2:7-8) 

오순절의 복: 창세기 저주의 해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 6:3)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창11:7)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8) 

예루살렘 &  
유대 

사마리아 

땅 끝 



7.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계7:9-10) 





정 의 (Justice) 

JX, 하나님의 자기계시 

사 랑 (Love) 

희년법  (구)언약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이스라엘의 실패 

선택은 보편(세상)을 지향한다! 


